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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family resilience and 
smartphone addiction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mong Christian college 
students. For this study, 656 Christian college students were surveyed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are used to evaluate model fit and mediating effec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increase in depression has led to smartphone addiction. 
Second, depression was found to have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resilience and smartphone addiction. It means that family resilience reduces individuals’ 
depression and low-level of depression decreases risk of smartphone addiction. Las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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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 differences were examin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martphone 
addiction. Depression has larger effect on smartphone addiction among female students 
rather than male students.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intervention of Christian community 
are required to decrease students’ depression and to strengthen the family resilience.

Key Words : Christian college students, smartphone addiction, family resilience, depression, mediating 

effect, multi-group analysis

Ⅰ. 서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2018)의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

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만 3세 이상 인구의 89.6%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을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83.6%로 동일 

기간 일본(60~70%), 중국(60%)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정보통신산

업진흥원, 2017). 이처럼 국내에서 특히 높은 보급률을 보이는 스마트폰은 기존의 휴대

전화 기능에 더하여 어플리케이션, SNS, 미디어, 게임 등의 기능을 갖춤으로써 일상생

활 속에서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유용성, 접근성, 편리성 등의 

이면에는 디지털 매체의 확대로 인한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이 존재한다(신광우 외, 

2011). 한국정보화진흥원(2019)에 따르면 스마트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은 2014년도 

12.2%에서 2016년 15.3%, 2018년도 13.8%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더 심각한 중독 증

상을 보이는 스마트폰 고위험 사용자 군의 경우 2014년도 2.0%에서 2016년도 2.5%로, 

2018년 2.7%로 늘어나 매년 상승 추세에 있다. 그 중에서도 성인 스마트폰 이용자 중 

20대가 고위험군 3.4%, 잠재위험군 20.6%를 기록하며 10대에 이어 대학생 시기에 스

마트폰 중독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경우 청소년에서 성인기로 넘

어가는 단계로 성인으로서의 책임과 자유가 증가하는 시기이며, 중ㆍ고등학생 시기에 

비해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사용하기가 훨씬 용이하여 중독 위험률이 높을 수 있다(이

보라 외, 2005; 전호선ㆍ장승옥, 2014).

성인 초기 발달 과업을 이루어야 할 중요한 시기인 대학생 때, 스마트폰 중독은 거북

목 증후군, 수면장애, 눈의 피로 등과 같은 신체적 문제(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윤주영 

외, 2011; 황경혜 외, 2012)는 물론 강박증, 정신증, 불안, 대인기피증 등의 정신건강 문



기독대학생의 가족탄력성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  35

제(황경혜 외, 2012; 이성철 외, 2014)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는 사회의 한 구성원

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대학생들의 인지ㆍ정서적, 관계적 발달을 저해하고 다양한 사회문

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우리 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한편,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문제는 기독대학생들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다양한 연구에서 기독대학생과 청소년 집단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김병년 외, 2013; 장성화ㆍ진석언, 2009), 특히 개

인의 종교적 영적 안녕감과 스마트폰 중독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밝

히고 있다(박명준ㆍ신성만, 2014). 이러한 결과는 기독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 해결

을 위한 기독교 차원에서의 개입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정신건강 문제에서 기독청년

들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은 기독교 공동체에서 기독대학생들을 위한 신앙성장을 위

한 노력과 함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요인은 환경적 요

인과 개인적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김병년 외, 2013).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

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은 부모양육태도, 가족관계, 부모와의 의사소통, 대인관계 등이 

있으며(김병년 외, 2013; 김병년ㆍ최홍일, 2013; 이현숙, 2016; 조선희ㆍ전경숙, 2016), 개

인적 요인으로는 우울, 불안, 충동성,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등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김수미 외, 2014; 안주아, 2016; 유승숙ㆍ최진오, 2015; 이진령 외, 2014; 전

호선ㆍ장승옥, 2014; 조규영ㆍ김윤희, 2014). 이 중 우울, 불안, 충동성과 같은 부정적 

정서 요인은 대학생의 정신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 것으로 중독의 상담 및 치료 

영역과도 관련을 가지며 연구의 초점이 되어왔다.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요인 중에서 가족탄력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가족탄력성이란 가족을 하나의 기능적 단위로 간주하여 위기나 

역경에 직면했을 때 가족이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 발전해 나가는 능력을 뜻한다

(Walsh, 1996). 즉, 가족탄력성이 높은 가족일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극적이고 긍정

적인 대처 전략을 사용하여 역경을 통해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이는 구성원

들의 가정 내 경험과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Patterson, 2002). 따라서 높은 탄력성을 가진 가족은 구성원의 대처 역량을 강화하고 

적응적 대처전략을 사용하도록 하여 삶의 문제나 어려움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우

울감을 경감시키고 중독 문제를 예방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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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반면, 가족탄력성이 낮은 경우 환경적 어려움에 대한 대처능력이 저하되어 우울감

의 증가와 그로 인한 스마트폰 과의존 등 다양한 문제를 겪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인이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가 스마트폰 중독을 심화시키는 요인임을 보고하

고 있는데(김병년, 2013), 그 중 우울은 현대 대학생들이 가장 흔히 경험하는 정신건강 

문제 중 하나로 스마트폰 중독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많은 

실증적 연구에서는 일반집단에 비해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의 경우 우울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밝혀져(Thomee et al., 2011), 우울 

수준이 스마트폰 중독을 예측하는 강력한 위험 요인임을 나타내고 있다(이어리ㆍ이강

이, 2012).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

이 경험하는 우울감과 영향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볼 때 특징적인 것은 다수의 연구에

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연

구에서 여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진령 외, 2014; 

안주아, 2016; Demirci et al., 2015; Haug et al., 2015). 성별에 따른 차이는 단순한 집

단 비교를 넘어 변인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에서도 나타난다(김재엽ㆍ황현주, 2016; 

전호선ㆍ장승옥, 2014). 이처럼 성별에 따른 단순한 집단 비교에서부터 다양한 변인들

을 포함하는 직간접적인 영향력에 이르기까지 성별에 따른 차이가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 변인을 함께 살펴본 연구 결과에서 또한 성별에 따른 차

이가 나타났다(전호선ㆍ장승옥, 2014).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다수의 연구가 존재함에도 가족관련 

요인 중 가족탄력성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

정이고,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가족탄력성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대표적인 정신건강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우울정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더불어 현재 기독교 내부에서 스마트폰 중독 자체에 초점을 맞춘 국내 실증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며, 이 중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더욱 적다. 지금까지 기독대학

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해 이루어진 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마트

폰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조절 효과를 규명한 연구(정숙희 외, 2015)와 내현

적 자기애 성향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박진희ㆍ전요섭,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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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중독과 정신건강 사이에서 신앙 성숙도의 매개 관계를 검증한 연구(오인근, 

2019) 등이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가족 요인과 정신건강 요인,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를 살펴본 실증적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탄력성이 기독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에 어떤 관계가 있는

지를 살펴보고, 가족탄력성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우울정도가 매개변수로서의 

역할을 파악하고,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기독대학생의 우울정도와 스마트폰 중독 그리고 가족탄력성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기독대학생의 우울정도는 가족탄력성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를 매개하

는가?

연구문제 3. 기독대학생의 가족탄력성, 우울 및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Ⅱ. 선행연구 고찰

1. 가족탄력성과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중독은 일상생활 장애,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내성, 금단이라는 4가지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신광우 외, 2011). 구체적으로, ‘일상생활 장애’는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상적 대

인관계 지향성’은 현실보다 가상공간에서 관계를 더 편하게 생각하는 것을 뜻한다. ‘내

성’은 스마트폰을 예전보다 더 많이 사용해야지 만족을 느끼게 되는 것을 말한다. ‘금

단’은 스마트폰 사용이 중단되거나 감소하면 불안이나 강박적 증상이 나타나는 현상을 

뜻한다. 이처럼 일상생활 장애,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내성, 금단의 4가지 하위차원

을 포함한 개념을 스마트폰 중독이라 할 수 있다. 

위험상황에서 가족이 스트레스를 극복하여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탄력성은 가

족 구성원의 가정 내 경험과 대처 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Patt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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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Walsh(1996)는 가족탄력성이 높은 가족은 역경 앞에서도 의미를 찾아 긍정성을 

유지하고, 탄력성이 높은 가족은 구성원들 간의 분명한 경계를 유지하되 그 역할은 안

정적이면서도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고, 또한 의사소통이 명확하고 감정표현에 있어 개

방적인 특징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는 공동의존 가족에서 나타나는 경계의 모호함과 

감정의 억압, 과도한 통제 노력 등의 특징과 상반되며, 동시에 가족체계 이론에서 제

시한 긍정적인 가족 기능을 포함한다. 따라서 가족탄력성은 중독과 밀접한 관련을 가

진 것으로 알려진 가족 취약성과 상반되는 특징을 반영하므로 가족탄력성이 구성원의 

중독에 주요한 보호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가족탄력성과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을 연관시킨 연구들이 이루

어지고 있다. 강혜령(2015)의 연구에 따르면 가족탄력성은 스마트폰 중독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민경, 

2016)를 통해 가족탄력성이 우울과 인터넷 게임중독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외에도 이충효(2015)에 따르면 스마트폰 중독을 감소시키는 요인 중 가족관련 

요인이 가장 큰 효과크기를 나타냈으며 부모님이 긍정적인 양육태도와 적절한 가족 

기능이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인터넷, 스

마트폰 중독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

는 변인들 중 부모-자녀 관계와 연관된 변인을 대상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

으며(장재홍ㆍ김광현, 2009), 그 중 다수의 연구에서 부모 양육태도, 부모-자녀 갈등, 

의사소통 양식 등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였다(김병년 외, 2013; 

이수진ㆍ문혁준, 2013; 이은정ㆍ어주경, 2014). 구체적으로 부모-자녀 관계에서 이루어

지는 긍정적 상호작용은 적절하고 자유로운 감정표현, 자녀의 정서적 욕구 충족, 정서

적 지지의 제공 등을 포함하며 이는 일탈행동을 중재하고 자기조절 능력을 증진시키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낮은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수준과 연관되어 있다(김대명ㆍ조

준수, 2015; 이지원, 2011; 임훈정, 2015). 반면 역기능적 상호작용은 기본적인 정서적 

욕구 결핍, 억압된 정서 표현, 과도한 정서 관여, 의사소통의 부재, 과도한 행동통제, 낮

은 지지 수준 등을 포함하며 이는 높은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배성만 외, 2012; 신영주ㆍ최정윤, 2003). 

한편, 중국, 타이완, 터키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Gunuc and Dogan, 2013; 

Li et al., 2014)에서는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의 가족에 대한 전체적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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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낮았으며, 가족이 덜 응집적이며, 부모가 더 냉담하고, 부모-자녀갈등 수준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 관계와 인터넷 중독, 물질 사용 경험을 함께 살펴본 연구(Yen 

et al., 2007)에서 부모-자녀 갈등, 낮은 부모의 지지 수준, 낮은 가족 기능의 변인이 청

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물질 남용 수준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인

터넷 중독과 물질 남용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요인이 공통적임을 보고했다.

이처럼 비록 직접적으로 가족탄력성과 스마트폰 중독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

구는 미비한 실정이지만, 가족 요인과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을 연관시켜 살펴본 많은 

선행 연구 결과를 통해 부모-자녀 경계, 부모-자녀 체계의 의사소통과 역할, 가족 규

칙 등 가족탄력성과 관련된 요인이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수준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2. 가족탄력성과 우울

가족탄력성은 구성원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생활 사건과 스트레스 수준에 대처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되며, 따라서 가족탄력성이 낮을 경우 스트레스가 되

는 생활사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여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경험을 

하거나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박지현, 2009). 또한 가족탄력성이 낮

은 경우 외부의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가족 기능이 저하되며 이는 곧 가족

의 전체적인 스트레스 수준의 증가로 연결되어 구성원 개개인에게 부정적 심리ㆍ정서

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가족 구성원이 문제 상황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될 때 

가족 차원에서 대처할 수 있는 탄력성이 저하되어 있거나 부족할 때 개인의 우울감이 

증가하므로 낮은 가족탄력성은 우울감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가족탄력성과 우울 수준을 함께 살펴본 선행연구(이영경ㆍ정명희, 2013)에서 

가족탄력성이 높을수록 개인의 우울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에서 

가족탄력성은 가족의 스트레스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가족 내에서의 

관계적 지원을 강화하여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과 가족의 적응력을 강화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인정, 2007; 김현주ㆍ이성애, 2011). 특히 장애인 가족,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중독자 가족 등 위기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가족을 대상으

로 가족탄력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는데, 다양한 연구에서 가족탄력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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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가족의 적응력, 긍정적 정서, 심리적 안녕감 등 가족의 적응적 행동과 심리ㆍ정

서적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살 사고, 우울,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행섭ㆍ김진숙, 2008; 심미영 외, 2014; 안성아ㆍ

심미영, 2013; 우재희, 2014).

또한 가족탄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족응집성, 가족건강성 변인 또한 개인의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연구에 따르면 가족 

내에서 긍정적인 심리정서적 경험을 하는 개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적응

적이며 자아존중감, 행복감 등의 심리적 자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역기능적인 

가족에서의 부정적 경험은 우울, 불안 등의 심리ㆍ정서적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하진ㆍ김정옥, 2009; 조은경ㆍ정혜정, 2009; 김순기ㆍ유영주, 2001). 

위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통해 가족에서의 경험은 개인의 정서적 경험과 밀접한 관련

을 가지며, 특히 가족탄력성은 가족과 개인의 스트레스 대처에 영향을 미쳐 가족 구성

원의 우울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

많은 연구자들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심리내적 요인으로 다양한 

부정적 정서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우울은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주요 정신건강 문

제 중 하나로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활발히 이루

어져 왔다. 높은 우울감을 경험하는 사람일수록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김병년 외, 2013; 정희진, 2014; 황경혜 외, 2012; 황승일, 2013; Demirci et 

al.., 2015),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은 잠재적 위험군, 고위험군의 우울 수준이 일반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병년, 2013; 박용민, 2011; 전호선

ㆍ장승옥, 2014; Thomee et al., 2011). 

우울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살펴보면, 우울 증상이 있는 경우 대

인관계 위축, 활동에 대한 전반적 관심의 감소 등으로 인해 타인을 만나거나 특정 활

동에 참여하기보다는 접근이 쉽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스마트폰에 몰입 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병년 외, 2013). 또 다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우울감이라

는 부정적 정서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스마트폰을 활용하며, 정서조절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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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으며 부정적 정서에 대처 방략이 빈약할수록 스마트폰의 중독적 사용 위험성이 증

가한다고 주장했다(김은영 외, 2016). 이와 같이 우울은 부정적 감정 경험을 유발하며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통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이

나 가상세계로 몰입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최근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우울의 영향력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변인들에 초점을 맞추어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은 자기효능감, 자기통제력, 정서조절 등의 개인 심리내적 요인은 물론 부모양육태도, 

대학생활 적응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과도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고기숙, 2015; 

김대명ㆍ조준수, 2015; 김은영 외, 2016; 심미영 외, 2016; 유승숙ㆍ최진오, 2015). 즉, 이러

한 연구결과들은 개인이 다양한 원인을 통해 우울감을 경험하며, 이 우울감은 다양한 경

로를 통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요인이 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4. 성별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현재까지 스마트폰 중독을 주제로 이루어진 다수의 사전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 중

독성향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안주아, 2016; 이진령 외, 

2014; 황경혜 외, 2012; 이성철 외, 2014; Demirci et al.., 2015; Haug et al., 2015). 연구

자들은 그 이유에 대해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선호하고 관계 지향적인 특징을 보이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평소 스마트폰 활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로 인해 

여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이진령 외, 2014). 또한 

여학생들은 감정적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상황이 일어날 경우 문자, SNS 사용 등을 통

해 대처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이유로 생각해볼 수 있다. 실제로 남학생의 경우 스

마트폰을 통해 정보검색, 오락, 업무처리를 주로 하는 반면 여학생은 문자, SNS를 목적

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밝혀졌다(Bianchi and Phillips, 2005; Park and Lee, 2014).

한편 스마트폰 중독에 있어 성별의 차이는 스마트폰 중독 관련 변인간의 관계에 대

한 연구에서 다수 밝혀지고 있다. 스트레스와 우울,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를 살펴본 

전호선, 장승옥(2014)의 연구에서는 성별이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를 조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김재엽, 황현주(2016)의 연구에서는 여학

생의 경우에서만 아동학대 경험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경로에서 우울감이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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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처럼 스마트폰 중독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

가 발견되며,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변인 간의 관계에 또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6년을 기준으로 H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중 입학 오리엔테이션에 참가

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769명의 신입생 중 응답에 결측이 

있는 15명을 제외하고 종교가 기독교라고 응답한 65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318명으로 전체의 48.5%이고, 여학생은 338명으로 

전체의 51.5%였다. 경제적 수준은 하위 수준으로 응답한 학생이 92명으로 전체의 

14.2%, 중간 수준으로 응답한 학생이 425명으로 전체의 65.7%, 상위 수준으로 응답한 

학생이 129명으로 전체의 19.9%였다. 

2. 측정 도구 

(1) 가족탄력성

본 연구에서 가족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Walsh(1998)의 이론을 근거로 하

여, 김미옥(2001)이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영역으로 가족이 역경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가족통제감과 갑작스런 위기가 있을 때 상호협력적인 노력을 통하

여 강화되는 가족강점이 있다. 가족통제감은 Antonovsky와 Sourani(1998)가 개발한 

가족통제감 18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설문문항으로는 ‘내가 지치고, 기운이 없고, 화가 났을 때, 우리 가족은 내 감정을 잘 

알아준다’, ‘가족생활에서 어려운 일이 발생하더라도 늘 해결책을 찾는다’ 등이 있다. 

가족강점은 Olson(1993)이 개발한 가족강점척도 12문항을 사용하였고, ‘우리 가족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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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럽다’, ‘서로를 존중한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 일관

성 방법(internal consistency approach)을 사용하여 각 하위요인을 평균내어 총 6개의 

측정변수로 만들었다(Little et al., 2002).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

는 각 하위문항인 가족통제감과 가족강점은 .88로, 전체문항은 .93으로 나타났다. 

(2) 우울

본 연구에서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신선인(2001)에 의해 타당화된 한국판 일반정신

건강척도(KGHQ-20)의 우울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우울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우

울한 증상을 묻는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점 ‘매우 그렇다’부터 4점 ‘매우 아니다’

의 4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고, 높은 점수일수록 우울정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구

체적인 문항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고 느낀 적이 있다’, ‘우울감과 불행감을 

느낀 적이 많았다’, ‘자신감이 없어졌다고 느낀 적이 있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내

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는 .69로 나타났다.

(3) 스마트폰 중독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동일 외(2012)가 개발한 스마트폰 중

독 자가진단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일상생활 장애 5문항, 가상세계 지향 2문항, 금단 4

문항, 내성 4문항으로 4가지 요인을 측정하는 1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4점 리커트 척

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며, 점수의 범위는 15점부터 60

점까지로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경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 묶음(parceling)은 내

적 일관성 방법을 사용하여 각 하위요인을 평균 낸 총 4개의 측정변수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는 .88로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와 가설검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먼

저, 주요 변수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SPSS 20.0을 통해 기술 통계와 상관분석을 실시

하였다.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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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Mplus 7.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결측치 처리를 위해 완전정보 최대우도법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사용했다. 완전정보 최대우도법은 각 

사례 수준의 우도함수를 계산하여 결측치가 존재하는 그대로 불완전한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MCAR이나 MAR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도 전통적인 방법보

다 정확한 추정방법이다(Arbuckle, 1996). 또 구조방정식을 통한 모형의 적합도와 유의

한 경로를 확인하고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 간의 매개효과를 붓스트랩을 이용하여 검증

하였다. 검증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검증과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였다. 여러 

적합도 중에 CFI, TLI, RMSEA를 같이 선정하여 결과에 제시하였다. CFI와 TLI는 상

대적 적합도 지수로 기저모형에 비해 이론모형이 자료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보여

주며, 두 지수 모두 .95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 .90 이상이면 괜찮은 적합도를 나타낸다. 

반면 RMSEA는 절대적 적합도 지수로서 이론모형이 자료와 얼마나 잘 부합되는지를 절

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으로 .06 이하면 좋은 적합도, .08 이하면 괜찮은 적합도를 나타

낸다(Hu and Bentler, 1999). 마지막으로 구조모형에서 남녀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차이

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를 실시하였다. 

4. 분석모형

Figure 1. Graphical Representation of Mediation Model of Family-Resilience, 

Depression, and Smartphone Ad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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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및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구하여 Table 1과 

Table 2에 제시하였다. 가족탄력성 하위측정변인의 평균값은 3.37에서 3.97, 우울은 

1.52에서 2.35, 스마트폰 중독은 1.54에서 2.37로 나타났으며, 각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

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정상분포조건을 충족하였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Normal Probability Analysis of the Major Variables

Latent 

Variables
  Indicators   Skewness Kurtosis

Family

Resilience
3.72 0.61

Family Regulation1 3.82 0.73 -.381 -.447

Family Regulation2 3.80 0.71 -.521 .083

Family Regulation3 3.57 0.55 -.448 .128

Family Strength1 3.37 0.69 -.228 .043

Family Strength2 3.83 0.75 -.467 -.143

Family Strength3 3.97 0.79 -.709 .261

Depression 2.07 0.57

Depression1 2.28 0.81 .083 -.564

Depression2 2.13 0.83 .367 -.393

Depression3 2.35 0.86 -.018 -.725

Depression4 1.52 0.61 .794 .072

Smartphone

Addiction
2.00 0.44

Disturbance of 

Adaptive Function
2.24 0.57 -.072 -.242

Virtual Life 

Orientation
1.54 0.48 .602 -.098

Withdrawal 1.87 0.53 .281 -.240

Tolerance 2.37 0.58 -.202 .024

주1) Family Resilience의 하위측정변수로 가족통제감 18문항과 가족강점 12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음

주2) Depression의 하위측정변수로 일반정신건강척도(KGHQ-20)의 우울 4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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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1 　 　 　 　 　 　 　 　 　 　 　 　 　

2 .715** 1 　 　 　 　 　 　 　 　 　 　 　 　

3 .654** .671** 1 　 　 　 　 　 　 　 　 　 　 　

4 .579** .582** .570** 1 　 　 　 　 　 　 　 　 　 　

5 .728** .723** .646** .632** 1 　 　 　 　 　 　 　 　 　

6 .755** .749** .680** .636** .822** 1 　 　 　 　 　 　 　 　

7 -.146** -.076* -.165** -.148** -.139** -.148** 1 　 　 　 　 　 　 　

8 -.234** -.187** -.196** -.233** -.227** -.243** .403** 1 　 　 　 　 　 　

9 -.126** -.085* -.101** -.142** -.118** -.126** .424** .579** 1 　 　 　 　 　

10 -.269** -.291** -.283** -.194** -.259** -.261** .262** .273** .193** 1 　 　 　 　

11 -.120** -.120** -.124** -.089* -.123** -.096* .227** .170** .259** .123** 1 　 　 　

12 -.198** -.193** -.164** -.216** -.188** -.187** .263** .282** .230** .245** .446** 1 　 　

13 -.179** -.135** -.164** -.156** -.126** -.131** .262** .209** .208** .141** .435** .603** 1 　

14 -.154** -.145** -.169** -.144** -.134** -.117** .270** .210** .254** .120** .712** .461** .504** 1

주) 1-Family Regulation1, 2-Family Regulation2, 3-Family Regulation3, 4-Family Strength1, 5-Family 

Strength2, 6-Family Strength3, 7-Depression1, 8-Depression2, 9-Depression3, 10-Depression4, 

11-Disturbance of Adaptive Function, 12-Virtual Life Orientation, 13-Withdrawal, 14-Tolerance

2.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1)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가족탄력성, 우울, 스마트폰 중독 잠재변인의 구성개념이 적합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측정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    , CFI=.946, TLI=.934, RMSEA=.072로 적절하게 나타나, 모형

이 자료에 잘 부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2) 구조모형 검증

가족탄력성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모형분

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적합도가  324.555( 74), CFI=.946, TLI=.934, RMSEA=.072



기독대학생의 가족탄력성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  47

로 본 연구의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경로계수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각 경로별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족탄력성이 우울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    ), 이는 가족탄력성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우울에서 스마트폰 중독으로 가는 경로도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쳤다(   ,  ). 이는 우울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에 빠질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족탄력성에서 스마트폰 중독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     ), 이는 우울이 가족탄력성과 스마트폰 중

독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3 The Path Coefficient among Major Variables

경로   
Bias-corrected 95% CI

Lower Upper

Family Resilience→Depression -0.232** 0.044 -0.304 -0.319 -0.148

Depression→Smartphone Addiction 0.392** 0.392  0.405 0.296 0.503

Family Resilience→Smartphone Addiction  -0.067 0.038 -0.091 -0.143 0.005

, 

3. 가족탄력성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가족탄력성과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에서 우울이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붓스트랩을 실시하였다. 붓스트랩은 모수의 분포를 알지 못할 때 모수의 경험

적 분포를 생성시키는 방법으로 신뢰구간을 제시해준다.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은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본다. Table 4에서 매

개효과는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탄력성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우울이 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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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Result of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경로   
Bias-corrected 95% CI

Lower Upper

Total Effect -0.158 0.036 -0.214 -0.231 -0.070

Direct Effect 

(Family Resilience→Smartphone Addiction)
-0.067 0.038 -0.091 -0.143 0.034

Mediating Effect

(Family Resilience→Depression→Smartphone Addiction)
-0.091 0.020 -0.123 -0.133 -0.045

4. 성별 간 다집단 분석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잠재변수 간 경로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경로계수의 집단 간 비

교를 위해서 형태 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 측정 동일성(metric invariance), 구조 

동일성(structural invariance) 순서로 검증하였다. 

(1) 형태동일성 검증

남녀 집단별 구조방정식 모형에 어떠한 모수의 제약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형 적합

도를 검증해 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    , CFI=.935, TLI=.926, 

RMSEA=.076로 적절하게 나타나, 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측정동일성 검증

모형의 형태동일성이 검증되었으므로, 남녀 집단 간의 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

다. 각각의 측정변수의 요인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측정동일성모형과 동일화 제약

을 가하지 않은 기저모형을 비교하였다. 각 모형은 내재된(nested) 관계이므로 모형비

교에 차이검증을 사용하였다. Table 5를 보면, 측정동일성모형과 기저모형 간의 

값 차이는 15.46( 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완전 측정동일성 

가정이 성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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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Goodness-of-fit index of Invariance Test

Model  df CFI TLI RMSEA

1: Configural Invariance

(base model)
461.539 159 0.935 0.926 0.076

2: Metric Invariance 476.998 170 0.934 0.930 0.074

3: Structural Invariance

(path a constrained)
477.459 171 0.934 0.930 0.074

4: Structural Invariance

(path a & b constrained)
484.380 172 0.935 0.931 0.074

5: Structural Invariance

(path a & c constrained)
480.093 172 0.934 0.930 0.074

주) path a: Family Resilience→Depression, path b: Depression→Smartphone Addiction, path c: Family 

Resilience→Smartphone Addiction

(3) 구조동일성 검증

구조모형에서 잠재변수들 간의 경로에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구조동일

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가족탄력성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계수가 남녀 집단 간에 

동일한지 평가하기 위해 동일화 제약을 가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    ). 그 다음으로 가족탄력성에서 스마트폰 중독으로 가는 계수에 대

해 남녀 집단 간 차이 검증을 한 결과, 경로계수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    ). 마지막으로 우울에서 스마트폰 중독으로 가는 계수에 대해 남녀 

집단 간 동일화 제약을 가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여 남녀 집단 간 경로계수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    ). 따라서 남녀 간 가족탄력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

향과 가족탄력성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지만, 우울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경로계수는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6에 남녀별 경로계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남학생의 경우, 가족탄력성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았고(     ), 가족

탄력성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낮았으며(     ), 우울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   ). 여학생의 경우, 가족탄력

성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았고(     ), 가족탄력성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낮았으며(     ), 우울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높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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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    ). 이 결과에서 여학생의 우울에서 스마트폰 중독으로 

가는 계수가 남학생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6 The Path Coefficient of Structural Model

Path
Male Students Female Students

   

Family Resilience→Depression -0.226(.041) -0.264** -0.226(.041) -0.332**

Family Resilience→Smartphone Addiction -0.071(.035) -0.098* -0.071(.035)  -0.100*

Depression→Smartphone Addiction  0.284(.059) 0.337**  0.480(.084)  0.460**

, 

다음으로 가족탄력성과 스마트폰 중독 간의 우울의 매개효과를 남녀별로 살펴본 결

과, Table 7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남학생과 여학생의 경우 둘 다 우울이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Mediating effect of Male and Female Students

Group   
Bias-corrected 95% CI

Lower Upper

Male Students -0.064 0.018 -0.089 -0.101 -0.032 

Female Students -0.108 0.025 -0.153 -0.161 -0.062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독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족탄력성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를 우울

이 매개하는지 검증하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여 기독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의 

예방과 개입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대학생의 우울은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우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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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김경은 외, 2013; 김병년 외, 2013; 이상준, 2015; 전민, 2012; 정희진, 2014; 황

경혜 외, 2012; 황승일, 2013). 이는 우울한 증상이 있는 경우, 활동을 하거나 다른 사

람을 만나기보다는 현실을 회피하여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

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기독대학생과 일반 대학생 집단의 스마트폰 중독 수

준에 차이가 없음을 나타낸 선행 연구와(김병년 외, 2013; 장성화ㆍ진석언, 2009), 종교

적 안녕감이 스마트폰 중독수준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는 선행연구(박명준ㆍ

신성만, 2014)를 고려하여 살펴보면,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정의하는 집단에서도 우

울감이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위험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가족탄력성은 스마트폰 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 우울을 매개로 하

여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대학생이 속한 가족의 탄력

성이 낮을 경우 높은 우울성향이 나타날 수 있고, 이는 스마트폰 중독으로 이어지게 

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양육태도, 부모-자녀 관계 등 스마트폰 중독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가족 변인(김대명ㆍ조준수, 2015)과는 다르게 가

족탄력성의 경우, 탄력성이 낮아질수록 우울을 매개로 하여 스마트폰에 간접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족탄력성은 가족 외부의 스트레스 환경과 관련된 

변인이며, 많은 선행연구에서 높은 가족탄력성은 가족 내 관계적 지원, 적응력, 긍정 

정서, 안녕감 등 부정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을 증가시키는 반면 낮은 가족탄

력성은 자살사고, 우울, 불안 등의 부정 정서와 연관되어 있다고 밝혀져 왔다(박인정, 

2007; 김행섭ㆍ김진숙, 2008; 김현주ㆍ이성애, 2011; 심미영 외, 2014; 안성아ㆍ심미영, 

2013; 우재희, 2014). 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소속된 가족 내에서 위험 상황에 긍정적으

로 대응하는 경험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경우,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증가하며 

이에 대한 대처로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몰입하여 중독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가족탄력성, 우울 및 스마트폰 중독과의 구조적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남녀 대학생 간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우울에서 스마트폰 중독으로 가는 계수를 검증 했을 때,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서 우

울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남녀 간의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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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보여주는 본 연구 결과와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목적이 주로 감정과 연관이 있는 문자, SNS에 있다는 선행연구(Bianchi and Phillips 

2005; Park and Lee, 2014)의 결과를 연관 지어 해석해보면 여학생의 경우 우울과 같

은 부정적인 정서를 느낄 때 감정 중심의 대처를 위해 스마트폰을 활발하게 이용함으

로써 스마트폰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더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독교 공동체에 제시할 수 있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대학생의 우울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기독 청년들

이 우울감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기독교 공동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청년들의 스트레스가 점점 증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독교 공동체의 돌

봄 기능을 강화하여 기독 청년의 우울감을 예방하고 경감시킬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영적인 건강과 함께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우울한 기분에 대한 신앙적 접근의 노력과 더불어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

로 한 공동체 내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 정서적 지지를 강화하고 기독대학

생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들을 통해 전인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진다면 기독대학생의 영육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책이 될 것이다. 

둘째, 기독대학생의 가족탄력성이 우울을 매개하여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을 높인

다는 연구결과는 기독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성을 경감시키기 위해 가족의 기능

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청소년 및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서 가족의 역할이 중요함을 밝힌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족의 강점을 

활용하여 문제에 대처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해결해내는 가족 경험이 개인의 우울감을 

감소시키고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을 경감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스마트폰 중독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는 가족 체계 간에 일방적인 의사

소통이 이루어지는 경직된 관계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유연

하고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 삶의 역경 앞에서 가족이 연합하고, 문제점과 어려움보

다 강점에 초점을 맞추어 의미를 발견하고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회와 

학교 등 사회의 중간 체계에 속한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는 기독 청년의 개인적 문제

에만 집중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속한 가정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가족 상담과 

지지,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독대학생의 가족의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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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가정과 교육현장에서 부모나 교사 등 권위자가 독선적이고 

복종을 요구할수록 개인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김현

숙, 2007; 이진영, 2004), 교회나 학교를 포함한 사회 중간체계에 속하는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는 전통적인 권위주의를 탈피하여 지위의 고하에 따라 구성원간의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관계에서 닫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보다 구성원 모두가 사랑 안에서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며 개인의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바람직한 관계

를 경험하고 학습하여 각 구성원이 원가족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하게 기능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기독 가정의 경우 가족 내에서 기독교적 가치와 성

경적인 원리를 따라 구성원간의 관계를 형성하며 사랑 안에서 상호 지지하고 협력하

는 노력을 통해 가족 개개인이 삶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앞에서 자신감과 안정감을 느

낄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남학생과 비교했을 때 여학생에게서 우울이 스마트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는 연구결과를 통해 성별에 따라 다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성

별에 따라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동기와 목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 맞춤화된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여학생의 경우 사회적인 관계망을 유지하고 소통하는데 관

심이 높아서 스마트폰의 SNS 기능을 더 많이 활용하고 사용시간과 의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Lee et al., 2016). 이를 고려할 때, 스마트폰 사용의 올바른 시간관리 

및 적절한 통제력을 기르고 우울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스마트폰 중독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한 지역의 기독교 대학 신입생만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

으므로 연구 결과를 전국에 있는 다양한 기독대학생 집단에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

다. 추후 연구에서는 전국의 기독대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모형을 검증해 보는 것

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가족탄력성 변인과 관련해서 연구 대상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이 다양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가족의 기독교인 여부나 

부모-자녀 간의 대화시간 같은 가족 특성 변인을 포함시켜 연구한다면 더 풍부한 연

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연구 참여자가 기독교인이라는 것 외에 영성, 신

앙심, 영적 안녕감 등의 관련 변인이 다양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추후 연구에서 기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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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우울과 중독에 영향을 주는 기독교적 요인이 다양화, 세분화 된다면 기독대

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넷째, 기독대학생과 비기

독교인 대학생간의 스마트폰 중독 차이를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비기독교인 대학생의 표본 수가 적었기 때문에 정확한 검증결과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충분한 표본 수를 확보하여 검증한다면 기독대학생과 

비기독교인 대학생간의 스마트폰 중독 경로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

을 것이다.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 기독대학생 사회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 가족탄력성과 우울과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고 성별차

이 검증을 통해 성별에 따른 개입의 방향성 제시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연

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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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대학생의 가족탄력성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를 우울이 매개

하는지 검증하고 이 관계에서 성별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여 기독대학생의 스마

트폰 중독 문제에 개입 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H 대

학교 기독학생 6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모형의 적합도와 매개효과를 검증하였고, 성별 간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대학생의 우울은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 우울은 가족탄력성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하여 가

족탄력성이 스마트폰 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 우울을 매개로 하여 스마트

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변수간의 관계에 대한 성별 간 다집

단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우울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독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해 가족탄력성을 높이고 대학생의 우울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

루어져야 함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기독대학생, 스마트폰 중독, 우울, 가족탄력성, 매개효과, 다집단 분석


